
LG디스플레이, 특수패널 수익 확대
대신증권, 2012년 매출비중 49%로 상승 … 영업이익은 무려 77% 차지

LG디스플레이가 특수(Specialty) 패널 매출로 경쟁기업과의 수익성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고 대신증권이 3

월8일 주장했다.

강정원 연구원은 “LG디스플레이는 2011년 연평균 28% 안팎이었던 특수패널 매출비중이 2012년 49%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영업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012년 영업이익은 9140억원으로 특수패널이 7007억원에 달해 전체 영업이익의 77%를 차지할 것”이

라며 “타이완과 일본 경쟁기업들과의 수익성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1년 주가하락 요인이었던 흑자전환 불투명,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사업에 대한

우려, 유상증자 가능성 등이 해소됐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현 시점이 투자 비중확대 시점으로 판단된다”

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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